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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티브 레더

●〈뉴스위크〉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랍비 중 한 명

● 저서: <범상한 것들의 비범한 속성 The Extraordinary Nature of Ordinary Things>, 

<돈으로 행복해지는 비결More Money than God > 등

‘정말 미안해’라고 말하기

우리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에 박힌 못을 빼낼 수 있다. 

용서는 과거의 잘못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

한편으로는 미래와도 연관된다. 

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미래도 책임져야 한다. 

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못을 빼자. 

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그라지고 만다. 

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,

그보다 더 좋은 교훈이나 그보다 더 큰 선물,

그보다 더 훌륭한 치유가 있을까? 

‘정말 미안해’라는 말은 

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고 

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준다.

스티브 레더의 <고통이 지나간 자리, 당신에겐 무엇이 

남았나요?> 중에서


